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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희룡 장관,“임대아파트 입주 전, 품질 및 하자이행 점검강화”
- 하자점검단 첫 점검 현장 직접 방문해 하자관리 개선 주문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(금)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
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

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ㅇ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

하자 부실 처리 및 ‘그냥 사세요’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

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

지시한 바 있다.

□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“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

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”면서,

ㅇ 시공사에게는 “‘내가 살 집을 짓는다’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

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”고 

당부하고,

ㅇ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토지주택

공사(LH)에는 “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

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“국토교통부, HUG, LH

품질관리단,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

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

약 1만여 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”고 밝혔다.

ㅇ 원 장관은 “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

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을 더 강화하고, 사전

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

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면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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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“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

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

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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